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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어린이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대한 관심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일고 있는 듯하나 아직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극단적으로 이원화되고 있다. 즉 소자녀화 현상으로 인한 중산층 가정에서의 과대보호(소황제병)가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친부모의 보호를 적절히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이 물리적 학대나 방치라고 하는 극단적인 아동인권유린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방치되기 쉬운 환경에 놓인 취약층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호, 관리, 지원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아동활동가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서 유감이다. 특히 친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 관하여 가정위탁보다는 아동시설 위주의 대안이 주로 채택되고 할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자리가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1. 가정위탁의 중요성
전세계적으로 가정위탁은 방치될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한 대안적 가정활동(alternative care)으로 간주되고 있다. 친부모와 친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람직한 가정일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렇게 살 수 없는 가정이 있고 또한 최근 가족의 범주에 대한 사회적 개념 변화에 따라 반드시 친부모와 친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바람직한 가족단위로 이야기하진 않는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대가족(확대가족)의 틀 안에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친지보호(Kinship Care)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었고, 이것은 다른 나라 특히 아직 가정위탁이 공론화되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주된 흐름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친지위탁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럴 수조차 없는 어린이들의 경우엔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친지위탁을 포함하여 일반 가정위탁의 필요성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살펴 각종 사회에 적합한 가정위탁 활동 사례를 통해서 보다 포괄적인 가정위탁의 모형이 개발된다면, 사회적 민주화의 흐름과 더불어 가정위탁이 대안적인 가정문화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거부감은 아직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에서는 가부장적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혈통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가정위탁은 곧 입양으로 오해되고 있고,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의 아이까지 왜 데려다 힘들게 하느냐는 자기가정 중심주의로 인하여 가정위탁은 그 개념조차 아직 홍보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급속하게 추진된 도시화와 아파트 생활화로 인하여 한 아파트 내에서 이질적인 여러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어려움은 매우 크다. 이로 인해 예전과 달리 현관문 안에서 함께 다른 식구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가정위탁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어린이들을 이 사회가 어떻게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린이들은 친부모의 보호아래서만 그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왔다. 그 결과 한국전쟁 중 부모를 잃은 수많은 고아들 그리고 그 이후 방치된 어린이들이 해외입양으로 이어졌고 동시에 많은 어린이들이 대규모의 아동보호시설인 고아원에 맡겨졌다. 아직까지 큰 규모의 아동시설은 방치된 아동들을 보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아동복지기관으로 인지되고 있고 사실 이쪽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아동보호시설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한 방편으로 대규모 아동보호시설을 그룹 홈이나 가정위탁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전히 방치아동들에 대한 아동시설에서의 보호 관리를 주류 정책으로 삼고 있다. 가정위탁이 방치아동보호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으나, 위탁관계자(foster carer)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사후관리를 한다면 적어도 가정위탁이 대규모 아동시설에서의 관리나 그룹 홈보다는 더 가정친화적인 바람직한 아동보호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정위탁을 친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의 인권을 최선으로 하는 공동의 노력이라고 본다면 모든 정책과 가정위탁운영과정이 어린이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어린이 최우선의 이익의 관점
어린이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Rights of Child)은 어린이에 대한 연령적 규정을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정책결정과정과 집행에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이익의 최우선적 이익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아주 생소할 것이다. 보통 미성년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주로 이들은 빠진 상태에서 성인들인 집행 당사자나 기관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일반적이라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어린이 최우선의 이익이란 관점은 모든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기본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들어오기 어려운 시각이다. 

방치된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합의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한 예로 해외입양에 관한 입장은 극명하게 다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등 내전을 겪었던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자기 부모를 상실하였거나 대리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어린이들을 유럽이나 미국 등 소위 선진국들로 대량 입양시키거나 가정위탁에 의뢰하였다. 이 경우 피부색이나 문화가 위탁 혹은 입양 부모와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심리적 혼란 및 실제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아동학대로 인하여 국내위탁 및 입양이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내전을 겪은 가난한 어린이들을 국적이나 피부색으로 인하여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 세계인들이 비난받아야 하는 아동인권유린에 대한 쇄국주의적 태도라고 비난하는 주장도 있다. 아동의 문제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세계적 수준에서의 형제애와 박애정신에 따라 인도주의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친지나 확대가족에 의한 아동보호인 비공식적 가정위탁(informal care)에서의 학대 및 비공식적 방치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식적 가정위탁이 최선의 길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동시에 일부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위탁아동에 대한 학대나 또 다른 차별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동시설에서의 집단 보호가 차라리 더 투명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보호어린이에 대한 대리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 어린이가 부딪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생각할 때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대부분의 보호어린이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존적 기반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보호를 할 수 있는 대리기관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시설이나 그룹 홈, 가정위탁 등 모두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단지 대량보호시설일 경우 어린이에 대한 개별적 지원 및 보호가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아동보호시설보다는 가정위탁을 더 선호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보호어린이의 경우 가정의 사회적 기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손상된 경우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가정친화적인 환경을 조정해 줌으로써 보호 어린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사회화의 제 기능을 보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가정위탁은 보호 어린이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화 메카니즘이라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형제간의 교제라든가 위탁부모와의 대화, 한 가정에서의 의사소통 등 사회화에 필요한 제반 역할과 기능을 아동시설보다는 위탁가정에서 보다 일차적인 접촉을 통하여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가정위탁은 보호 어린이에 대한 가정친화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간접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이다.

셋째, 이미 많은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이 선진국이나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아동시설에서의 아동인권침해 사례는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물론 아동인권침해 가능성과 사례는 가정위탁에서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 어린이가 공동 주거 공간에서 개별적 차이를 인정받지 못한 채 동시에 생활해야 어려움이 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어린이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위탁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고 가정위탁이 봉착할 문제점을 보완만 한다면 가정친화적인 가정위탁이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적절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최선의 대안일 수 있다.

3. 어린이 인권을 최선으로 하는 가정위탁
실제로 다른 선진국에서도 가정위탁이 법적인 장치로 제도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대부분 20-30년의 역사 속에서 제도가 정착되었고 특히 1990년대 상당수의 국가들이 가정위탁을 체계화하면서 법적,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회사업가(social worker, 우리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담당했던 가정위탁을 아동복지사(child welfare worker) 혹은 가정위탁활동가(foster care worker, foster carer) 등으로 명명된 전문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아동복지의 한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그 활동이 아직 미미한 단계에 있으면서 국가의 정책이 수립된 경우 적어도 다음 몇 가지 문제는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정위탁은 일차적으로 아동권리협약 제20조의 정신을 철저히 수용하는 전제에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고 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어린이 최우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친부모로부터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보호를 결핍한 어린이는 그 누구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보호나 지원은 법적 기반위에서 어린이의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차이를 존중하는 원칙 위에서 대리기관이 정해져야 한다.

둘째, 가정위탁과 관련하여 일차 책임자(stakeholder)인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에 대한 관계에 보다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분산되어 있는 위탁가정들이 공동의 노력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도록 지역센터들은 배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위탁부모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가정위탁의 영역과 위탁부모의 자세와 태도 및 가정운영 원칙 등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위스콘신의 경우 위탁부모는 적어도 36시간의 부모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만 가정위탁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위탁가정의 적절한 규모와 경제활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탁가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들을 각국의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 보호어린이가 위탁가정에서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수립과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차적인 책임기관인 센터의 사회복지사, 시도 담당공무원 그리고 중앙부처의 정책담당자 등, 관련책임자들의 일차 교육과 체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위탁활동을 반대했던 상당수의 아동활동가들이 발상의 전환 없이 가정위탁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모두를 위해 불행한 조처이다. 따라서 아동인권증진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나 정부기관들과 공동으로 가정위탁활동을 바람직한 보호어린이 위탁활동으로 홍보하고 노력하는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상호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는 대안적인 가정문화운동으로 가정위탁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가정위탁활동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상당하다. 친부모보호를 상실한 어린이들의 가정친화적 환경을 위한 아시아지역연대조직은 매우 필요하다. 국가별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문화적 거부감 그리고 아동시설중심의 보호체계가 견고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가정위탁은 개인적 노력과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시아 지역적, 국제적 공조체계와 협력은 아시아 국가에서의 가정위탁의 지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상호호혜적 관계속에서 지속적으로 관계의 질을 개선해 나가게 만든다. 

4. 아시아 가정위탁의 상황
현재까지 아시아 국가에서의 가정위탁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나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IFCO에서도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은 나름대로의 지역조직(regional organization)을 갖추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모임이나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은 아직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2006년 한국에서 아시아 대회가 한번 열렸으나 그 이후 IFCO이사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회에 관한 논의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후속모임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한국에서 열렸던 아시아 대회에서 발표되었던 아시아 국가별 자료에 의하면 아동시설보호가 주류이고 가정위탁은 소개도 거의 되어 있지 않거나 되어 있더라도 국가별 형편에 의해 장려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2006년 당시엔 가정위탁에 관한 정부의 지원과 의지가 분명하였으나, 정치적 환경이 바뀜에 따라 시설위주의 보호로 역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의 경우엔 일찍이 가정위탁이 아동시설과 함께 발전되어왔으나 정부정책에서의 시설중심으로 인하여 가정위탁은 장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타이완의 경우 60% 정도의 보호아동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가정위탁에서 보호, 배치되고 있으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하에서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등은 전통적인 이슬람 친인척 보호체계인 카팔라에 의해 보호자를 상실한 아동에 관한 후견인적 법적 지위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정적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내전과 아동노동 등 일차적인 아동보호체계미비로 인하여 아동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보호아동(children in need)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필리핀과 인디아, 캄보디아 등도 내전이나 가난 등으로 인해 비롯된 요보호아동의 수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대단위 아동시설에서의 수용과 보호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가정위탁이 소개되고 있고 소수이지만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비되어 있다. 

여전히 미얀마를 비롯한 태국 등 많은 아시아 국가에는 일차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상당수 있다. 국경 근처의 난민 어린이의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중국엔 ‘한가정 한아이 정책(one child policy)’에 의해 호적을 갖지 못하는 무호적 아동인 헤이하이즈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국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내전으로 인한 장애아동 및 고아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아시아의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루 1 달러 이하의 생활에 노출된 수많은 아시아 아동들의 문제는 요보호아동을 양산해내는 모순적 구조이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전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 등으로 인해 아동들은 방치되고, 방치된 아동들이 대규모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관리되는 것이 가난한 아시아 각국의 가정위탁 상황이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면서 가정위탁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국제협력을 위한 IFCO의 일차적 역할이다.

5. IFCO의 역할 
IFCO는 1981년 설립된 가정위탁 국제연대조직이다. 다분히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네덜란드와 영국 등 선진 유럽국가들이 앞장서서 위탁아동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가정위탁을 홍보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위탁활동 관련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한다는 것이 IFCO의 목적이다. 이후 창립취지에 따라 2년마다 열리는 대회를 통해 국가간의 사람들 사이에 혹은 기관들 사이에 정보나 지식을 교류하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연구와 출판사업을 통해 가정위탁의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왔다. 현재 IFCO는 UN의 CRC위원회의 기구위원으로서 요보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지원을 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www.ifco.org를 들어가보면 IFCO의 다양한 활동과 교육자료 그리고 200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19차 세계대회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 현재 3명의 이사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지역조직을 발전시키도록 위임받고는 있으나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아시아 국가의 양극화,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 같은 소위 경제적으로 선진 대역에 놓인 아시아 국가들에서조차 가정위탁의 입지가 낮음으로 인하여 아시아 지역조직의 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이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사적 과제를 함께 지고 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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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귀중한 자원이자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아동은 안정된 가정 속에서 적절한 양육 및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며,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국가차원에서 건강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혼율의 증가와 가정해체가 가속화 되면서 아동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은 2005년 아동복지법 전문개정을 통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가정위탁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1. 가정위탁의 배경 및 발전
 한국은 1950년대 전쟁이후 사회적 여건상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면 아동들의 보호는 대부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하였다. 
 그러나 1991년도 국제 아동권리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방법을 지역사회보호와 가정보호란 큰 축을 바탕으로 가능하면 가정에서의 양육방법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1990년 가정위탁사업이 서울, 부산, 대전의 3개 사회복지관에서 시범으로 실시된 이래 2003년 전국 16개 시 도에 17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개소되었고, 2004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가정위탁보호서비스가 보급 된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위탁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위탁가정, 위탁아동의 욕구에 부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 가정위탁의 유형
 가정위탁의 유형은 일반양육가정위탁,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으로 구분 되며, 일반가정위탁은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이고, 대리양육가정위탁은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이고, 친인척가정위탁은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을 말한다. 
 
<표1>　유형별 가정위탁아동 현황            　　　　               (보건복지부 통계)
	연도
	계
	대리위탁
	친인척위탁
	일반위탁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2004
	7,169
	10,198
	3,450
	5,196
	3,057
	4,133
	662
	869

	2005
	9,350
	13,315
	5,295
	7,877
	3,253
	4,296
	802
	1,042

	2006
	10,186
	14,434
	6,244
	9,190
	3,014
	4,065
	928
	1,179

	2007
	11,622
	16,200
	6,975
	10,112
	3,651
	4,850
	996
	1,238


 
3. 위탁가정 선정기준
 1)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들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 이수(다만 대리 및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가       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2)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       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
   　- 위탁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       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4. 지원내용
①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70,000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 의료, 교육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지원
 　②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위탁아동의 후유장해, 입원, 통원의료비등 지원
   　　- 보험료 100,000원 /인. 년
③ 대리·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4천-5천만 원)지원
④ 아동발달계좌(정부3만원 +위탁가정3만원)지원
 
5. 대구의 가정위탁
 대구는 한국의 16개 시·도중 하나로 252만의 인구에 면적은 884.4㎢이며, 7개의 구와 1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정위탁 아동 수는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총 288명이며, 일반위탁아동 57명, 대리위탁아동 128명, 친인척위탁아동 103명이다.
 아동복지시설 25개에 1,080명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가정위탁 아동 수는 시설보호 아동 수에 비해 적은편이다. 이는 요보호아동 발생 시 여전히 가정 내에서의 보호보다 시설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1>　대구의 가정위탁아동수
	년도
	아동수 합계
	대리위탁
	친인척위탁
	일반위탁

	2004
	125
	30
	74
	21

	2005
	181
	73
	71
	37

	2006
	221
	90
	76
	55

	2007
	269
	118
	97
	54

	2008년 6월
	288
	128
	103
	57


 
 그리고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2003년 개소 이래 꾸준히 가정위탁아동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로는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소년소녀가정에서 가정위탁으로의 전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부모가출 및 행방불명
*부모의 이혼
*부모의 사망(자살 또는 사고사)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6. 위탁부모 양성교육 및 양육방법
 우선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역 센터에서 
*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 위탁양육의 절차
* 위탁아동의 특성
*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의 포함되어야 하며, 본 센터에서는 국제수양부모연맹의 가족규칙 만들기를 포함하여 위탁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위탁부모들의 양육방법은 각 가정의 규칙 및 양육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수가 있으나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하나로 친자녀와 똑같이 양육하고 있다.
 위탁아동이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잘 대해주는 이상적인 위탁부모가 아닌 일상적이고 보편화된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아동의 관점에서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7.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가정위탁보호사업은 2005년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사업 안내를 통해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목표를 아동의 권리신장으로 두었으며,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호아동을 위한 가정, 사회보호 시스템 강화’라는 이행과제에 따른 
첫째, 국내입양활성화 
둘째, 가정위탁제도 법제화 추진 
셋째, 공동생활가정 확대 
넷째,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다양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보호조치 조항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와 업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법률규정이 미비하여 아동을 위탁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불충분하며,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인식의 부족·가정위탁보호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부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구조의 열악 등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확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에 있어 가정위탁보호를 우선조치
2. 위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확립-위탁아동학습보조비지원, 위탁종결  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등
3. 친 가정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4. 위탁가정 지원체계 확립
5.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 수행 기능강화를 위한 단계적 인력증원
6.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7. 민관협력체계구축을 통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착 등을 모색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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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립 목적 
	 • 친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건강한 위탁가정 지원
 • 가정위탁보호를 통한 사회적 단위로서의 가족 기능 유지
 • 아동복지 및 권리향상 도모


 
Ⅲ. 비전 
	 • 보호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원칙으로 ‘가정 내 보호’ 지향
 •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권리 존중
 •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에 따른 아동의 건전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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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설 규모
	총면적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기타

	160.45㎡
	60.45㎡
	27㎡
	20㎡
	53㎡


 
Ⅵ. 가정위탁보호 아동현황                           (2008. 8. 19 현재)
	합 계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세대
	아동
	세대
	아동
	세대
	아동
	세대
	아동

	229
	338
	138
	210
	55
	77
	36
	51


 
Ⅶ. 주요사업 내용
	사업명
	사 업 내 용

	상담
사업
	 1. 위탁보호가정의 발굴 및 위탁보호신청 가정 조사
 2. 가정위탁을 하고자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 조사
 3. 위탁가정 사례관리(아동, 위탁부모, 친부모 상담)

	홍보 및 
교육사업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안내 및 홍보(캠페인)
 2. 소식지 / 리플릿 /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3. 홈페이지 관리(www.djfoster.or.kr / 해피빈)
 4. 가정위탁부모교육(기본교육, 보수교육, 심화교육, 대리친인척교육)
 5. 실습생 / 자원봉사자 교육

	지원 
사업
	위탁아동
	1. 심리검사 및 상담 :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외 4곳
2. 건강검진과 치료 : 서울가정의학과의원, 편안치과 외 2곳
3. 프로그램 : 위탁아동자조모임(우리는 쪽빛친구), IFCO대회(해외연수), 
위탁아동역량강화프로그램(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도담이도서관, 희망의
책 배달부, 도서결연(네로와 종이밥), 여름 및 겨울캠프, 아름다운 여행(매
월 셋째 주 일요일), 18세 (종결예정)아동 수능합격기원 및 취업선물, 친가
정 복귀프로그램

	
	위탁부모
	위탁부모자조모임(사랑의 둥지), 전문위탁가정 양성, 위탁가정 임파워먼트 캠프, 긴급지원, 물품지원, 가정위탁의 날(5월 22일), 송년의 밤(또 하나의 가족), 가정위탁수기공모전, 가족사진촬영, 위탁가정나들이, 가정위탁가족대회, 명절선물지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름다운여행) 

	
	결연후원
	1. 후원기관명 : 대전광역시노래연습장업협회 유성구지부 노은지족모임, 병무청 재정기획팀, (주)한국청과, 코레일 여객사업본부,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사, 한국인포데이터 충남본부, 한국토지공사충남지역본부, SK네트웍스 대전충남지역본부 ▸민간기관(8개)에서 월 양육지원비 총 230만원 지원 
KT&G행복선물(생일선물), 사랑의 리퀘스트(초기양육비지원), 어린이재단

	기타
사업
	 • 기타 가정위탁보호 사업에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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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립 목적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실직, 부도 등의 이유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거나 보육시설에서 지내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몇 개월 ~ 몇 년)동안 이러한 아동들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 그들의 친가정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루 속히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어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비전 
	 • 위탁아동 최우선의 원칙
 • 행복하고 건강한 위탁가정 만들기
 • 친가정 회복 운동


 
Ⅳ. 조직도
센터장(사회복지사)
상담원(사회복지사)
상담원(사회복지사)
상담원(사회복지사)
자문위원(법률·의료·심리,교육)
Ⅴ. 시설규모
	총면적
	사무실
	소장실
	상담실
	기타

	89㎡
	63㎡
	5㎡
	16.5㎡
	4.5㎡


 
Ⅵ. 가정위탁보호 아동현황            　　　　                  (2008. 8. 20 현재)
	합계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세대
	아동
	세대
	아동
	세대
	아동
	세대
	아동

	929
	1,270
	657
	930
	199
	248
	73
	92


 
Ⅶ. 주요사업 내용
	구분
	사업내용

	상담사업
	위탁아동, 위탁부모, 친부모상담, 
사후관리상담(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

	지원사업
	후원금품(후원금, 후원물품, 긴급지원)
치료․상담(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애착관계형성평가)
정서지원(가족의 날, 위탁가정가족대회, 위탁아동캠프, 기관견학,   위탁가정 나들이 등)
교육지원(위탁아동교육프로그램-영어회화) 
친가정만남 

	교육사업
	위탁부모교육, 친부모교육, 자원봉사자교육, 직원교육

	홍보사업
	소식지발행, 인터넷홍보, 가정위탁보호사업캠페인, 
가정위탁홍보물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 연대사업
	협력기관 연대구축 및 간담회(교육, 언론, 의료, 종교, 법률, 전문상담기관), 행정기관 간담회(시․군 가정위탁담당자)

	연구 조사사업
	가정위탁 실태 및 욕구조사, 교육자료집 발간, 
사례집 발간, 사례발표, 사업보고서 발간

	자원봉사활동 지원
	일시보호위탁가정, 홍보 및 사무보조


한국가정위탁제도의 지난 10년
韓国家庭委託の10年
Ten years of Korean Foster Care by the president Park Youngsook

（事前レジメ版原稿　prepared resume version before the presentation）

韓国フォスターケア協会会長　朴英淑（パク・ヨンスク）

한국수양 부모 협회 회장 : 박·욘스크
日韓フォスターケア（里親）フォーラム2008東京

 일한 가정 위탁(수양부모 ) 포럼 2008도쿄
2008年12月6 日(土) 日本財団

  2008년 12월 6 일(토) 일본 재단
Japan Korea Foster Care Forum 2008 Tokyo

（仮訳： 北海道 中兼正次）

(임시 번역: 홋카이도  나가가네 쇼우지)
 
1. 한국의 전통적 아동복지
 
한국역시 전통사회에서는 요보호 아동들을 공동체에서 맡아 양육했다. 물론 1차적인 책임과 의무는 확대가족이 지고 있었다. 가문을 중시하는 전통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한 아동을 맡지 않으려 하면 그것은 곧 사회적 존재로서의 고립을 의미했다. 또한, 요보호 아동이나 노인들에 대한 구호는 지역민들의 연대 책임이었고 지방관리가 최종적 책임자였다. 조선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혜휼조(惠恤條)에는 요보호 아동이나 노인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구호책임을 지방수령이 관장하게 했고 구호를 게을리 하여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수령을 중죄로 문책했다. 영조 때에는 ‘민간수양’, 지금으로 보면 가정위탁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정했다. 영조 때에는 처음에는 민간가정위탁을 엄격히 통제했다. 왜냐하면 수양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아동을 유괴하거나 인신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간수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청의 허락을 얻도록 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인척 가정위탁은 인류가 친족을 형성하면서부터 발전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인 가족애에서 출발한 친ㆍ인척 가정위탁을 시대에 맞게 계승ㆍ발전시켜 가정위탁의 수요에 대응해야 할까?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친인척 가정위탁은 일반 가정위탁에 비해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 문제는 친인척 가정위탁의 단점 등을 경시하고 오로지 비용만을 절감하기 위해 오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가정위탁 유형 중, 친인척 가정위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조손 가정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보호를 받아야할 노인들에게 더욱이 청ㆍ장년에 비해 양육기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인들에게 아이들을 보호, 의뢰하는 것이 당사자 노인은 물론 아동의 복지를 위해 바람직한가에 대해 반성과 질문을 해야만 할 것이다.
  
2. 가정위탁에 대한 논란들
 
1) 영속성과 입양
 
영속성(permanency)이란 개념은 심리학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동은 소수의 주 양육자, 부모나 친인척 등과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애착관계(attachment)를 형성해야 건강한 발달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정위탁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장애가 된다. 아동들이 친부모와 분리되어 다른 성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애착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적지 않은 아동들이 여러 곳의 위탁가정을 옮겨 다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착 관계의 혼란 또는 영속성의 단절을 방지하고자 영구입양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입양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아동복지에 투입되는 재원 절감을 위한 편의 주의적 발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동복지 전문가들 중에는 “행정 관료나 정책 담당자들이 아동을 입양함으로 아동에 대한 부담을 떨쳐 버리려 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입양이 결정되면 아동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입양부모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되면 아동복지 담당자들은 설령 입양가정 내에서 학대와 같은 반복지적 행위가 자행되어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개입할 수도 없다. 입양은 또한 아동의 원가정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한다.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면은 있어도 입양을 하면 대개 아동은 양부모의 가계에 입적을 하고 양부모와는 법정 친부모ㆍ자 관계가 발생한다. 아동이 자기의 가계를 회복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입양은 아동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입양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만 한다.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수의 성인들과만 애착관계를 형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가정위탁 아동과 시설아동의 정체성 논란
보호에 필요한 아동에게 시설 양육과 가정위탁 보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정위탁을 기피하고 시설보호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가정위탁의 불평등한 구조를 이야기한다. 가정위탁 양육가정은 대부분 친자녀를 두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위탁아동을 과연 친자녀와 동일하게 대우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가정위탁 아동과 시설아동을 비교한 적이 있다. 연구결과, 시설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가정위탁 아동보다 학습능력은 떨어지지만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높다고 보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로 시설의 평등을 제기하고 있다. 시설아동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체험할 기회가 적다. 왜냐하면 시설에 같이 살고 있는 아동들은 모두 동일한 환경에 높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위탁 아동들은 종종 가정위탁부모의 찬 자녀에 비해 열등한 자신의 위치를 체감하고 박탈감을 느낀다. 이로 인해 낮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의 아동들은 가정위탁에서 보다 시설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시설양육은 또한 부모들이 선호하기도 한다. 
 
시설에 아이를 맡긴 부모는 자신과 부모의 역할을 두고 경쟁할 상대가 없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시설에서 빼내 올수도 있다. 하지만 시설은 전술한 아동에 대한 낙인(stigma)과 정상화(normalization)에 기반한 박탈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인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의 부족이다. 이는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흔히 일어난다. 어떤 때는 아이들이 어른들을 위한 도구로 전략하기도 한다. 6.25 전쟁 후 한국도 경험했지만 고아원이나 아동시설은 대부분 선진국 구호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이 경우 아동들을 단순히 보호하면서 기본적인 의식주만 제공 하는 데에 급급하다.
3. 한국의 가정위탁 현황
1) 주요 통계
  □ 요호보아동 현황 : 8,861명 (’07)
  ○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매년 1만명(8,861명, ’07) 내외 수준 발생
    ※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 ’01년 10,586명→’06년 9,034명→’07년 8,861명
   - 발생원인은 부모실직․학대 등 5,354명(60.4%), 미혼모 2,417명(27.3%) 순
     
	계
	부모실직․학대 등
	미혼모아동
	비행․가출․부랑
	기․미아

	8,861명
	5,354(60.4%)
	2,417(27.3%)
	748(8.4%)
	342(3.9%)


  - 보호조치는 가정보호 4,980명(56.2%), 아동시설보호 3,881명(43.8%)임
     ※ 가정보호 : 공동생활가정․소년소녀가정․입양․가정위탁
 
<요보호아동 보호 현황 (’07)>
	  계
	가정
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공동생활
가정
	시설
보호

	
	
	
	소계
	국내
	국외
	
	

	8,861
	1,735
	247
	2,652
	1,388
	1,264
	346
	3,881


 
  □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 16,200명 (’07)
  ○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전환, 위탁가정 의뢰 증가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
      * 5,577(’02년) → 10,198명(’04년) → 14,465명(’06년) → 16,200명(’07년)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수(’07)>
	   계
	대리 위탁 (조부모 등)
	친인척 위탁
	일반가정 위탁

	16,200명
	10,112명 (62.4%)
	4,850명 (30.0%)
	1,238명 (7.6%)


  □ 시설보호아동 현황 : 18,426명 (’07, 282개소)
 
2) 구조와 체계
 2005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이 생기기전에 가정위탁 사업은 한국 수양부모협회와 같은 민간단체들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단체의 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05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가정위탁에 대한 체계적인 역할구분과 사업 등이 비로소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의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또는 부적절한 경우에 아동의 보호‧양육을 원하는 가정을 발굴‧선정하여 이들에게 대리보호‧양육을 의뢰하는 제도다. 과거 이러한 요보호 아동은 주로 보육원과 같은 집단생활시설에서 보호되었다. 
 
 3) 가정위탁의 원칙
• 친인척 가정에 우선 배치: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유리된 경우 당연한 귀결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는다. 이러한 문화적,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인척 가정이 아동을 보호, 양육 하는 데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친인척 가정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 4자 합의의 양육: 아동위탁은 가정위탁 지원기관의 독단적 행위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당사자인 아동, 친부모, 위탁부모, 위탁지원 기관간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 구체적 기간과 내용 등이 정해진다.
• 협력 시스템 구축:  아동위탁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동위탁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관건이다.   이때 친부모들은 아이를 버리거나 외면한 사람이 아니라 아동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아동을 위해서는 친부모, 위탁부모, 가정위탁 지원센터는 물론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4) 가정위탁 대상 아동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역연령 기준인 18세 미만의 아동이어야 하고 부모의 가출,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단기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투옥 등 장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한 보호아동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분류 된다.
• 일반가정 위탁 아동: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가족의 보호 기능을 일시적, 장기적,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가정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 소년소녀 가정 아동: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아동을 말한다.
• 시설보호 및 일시보호 아동: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및 일시보호 중인 아동을 말한다.
• 피학대 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친부모와의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가정위탁 부모의 자격
• 25세 이상으로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위탁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여야 하며
• 2인 이상의 이웃 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비위탁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가정 구성원 중에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 약물중독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6)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국가의 지원
• 양육보조금 : 위탁보호 아동 1인당 월 70,000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 전세자금지원(친인척 위탁가정/건교부)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일반주택 : (3-4천 만 원) 및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 상해보험지원(2006년) : 상해의료비 등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가정 복귀프로그램, 정서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개별집단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기타 민간 기관지원 : 시도 결연기관 대상아동으로 선정하여 결연
 
4. 한국수양부모협회
 
1) 기관현황 
 
○ 연혁
	1995. 12
	 박영숙회장 첫 수양아동 가정위탁보호

	1998. 4. 4.
	 한국수양부모협회 창립

	1998. 7. 11-13.
	 제1차 여름 캠프 : 위탁아동과 수양가정 자녀

	1998. 9. 09.
	 제1차 협회 세미나

	1998. 11. 23-25.
	 제2차 협회세미나: 한영 아동복지 

	1999. 2. 6.
	 예비수양부모 양성교육

	1999. 5. 1.
	 예비수양부모 양성교육

	1999. 5. 24.
	 보건복지부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1999. 7. 29.-8.1
	 제2차 여름 캠프 세미나: 만남의 날 행사

	1999. 9. 11.
	 예비수양부모 양성교육

	1999. 10. 6.
	 실직여성가장 돕기 운동: 창업지원 교육(제1기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1999. 10. 12.
	 세계 NGO대회 협회 SESSION 개최 

	1999. 12. 10.
	 청와대 협회초청 격려(협회직원, 수양부모 및 회원)

	2000. 2. 24.
	 예비수양부모 양성교육

	2000. 2. 25.
	 주말영어 캠프

	2000. 5. 20.
	 모금행사: KBS1TV, ILI TV,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주관 

	2000. 6. 15.
	 제 7차 협회 세미나 개최: 예비수양부모 양성교육

	2000. 8. 1.
	 협회 쉼터 open

	2000. 8. 13-15.
	 제3차 여름캠프 세미나: 만남의 날 행사

	2000. 10. 19.
	 예비수양부모 양성교육

	2000. 10. 28.
	 국방 홍보원과 자매결연

	2000. 11. 20.
	 재영국 입양인 후원회와 자매결연

	2001.
	 제 10차 협회세미나 개최: 예비수양부모양성교육 300여명 실시
 (부천시청초청)

	2001. 3. 2.
	 재경부지정 기부금 공제 기관으로 선정

	2001. 4. 5.
	 식목일 행사 “아이사랑, 자연사랑”개최

	2001. 6. 15.
	 수양부모 양성교육(부산시청)

	2001. 9. 20.
	 한국국악선교원 수양아동 국악교실 개최

	2001. 9. 27.
	 협회 세미나 개최 

	2002. 1. 19-20.
	 수양아동영어 캠프(한림대학교)

	2002. 2. 23.
	 제 16차 수양부모 상담 및 토론회

	2002. 03. 13.
	 EBS “다큐매거진” 협회 소개

	2002. 4. 9.
	 채시라 주연 모노드라마 ‘여자’관람, 청담동 U씨어터(수양부모)

	2002. 4. 19.
	 협회건물 신충 기공식(인재근, 김성수, 박금옥, 부영 사장, 강선호, 김춘례    성북구 한마음봉사회 총무 등 참석)

	2002. 5. 5.
	 제 1회 아줌마 마라톤/시민걷기대회 여성신문사주최 수양부모협회 초청 걷   기대회, 수양부모 및 수양아동 50명 참가(상암동월드컵경기장)

	2002. 6. 28.
	 수양부모 양성교육(부천시청)

	2002. 9. 11.
	 협회 건물 준공식 행사, 권양숙 여사, 성북구청장, 전재희 의원, 김성수, 최   종옥 사랑의 친구들 총재 등 참석 행사준비, 곰의 집에서 만찬

	2002. 9. 13.
	 한국디지털 경영인 협회 주최 수양부모협회 돕기 바자회 행사, 코엑스 본관   3층 컨퍼런스룸

	2002. 9. 27.
	 제 13차 수양부모 양성교육, 정무성 교수 등 협회주최

	2002. 10.
	 KBS 드라마 ‘태앙인 이제마’ 촬영장 견학(주말캠프 참가아동)

	2002. 10. 19.
	 수양부모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 결성

	2002. 11. 7. 
	 수양부모협회 총회 개최

	2002. 11. 26.
	 2001-2002년 수양아동 사례집 발간 

	2003. 1. 25.
	 제 14차 수양부모 양성교육(대구지부 주최)

	2003. 2. 7.
	 제 15차 수양부모 양성교육(협회 본부 주최)

	2003. 3. 2.
	 수양부모협회 16개 광역시 · 도지부 등기완료

	2003. 3. 6.
	 수양부모협회 경상북도지부 위탁운영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

	2003. 3. 12.
	 수양부모협회 대구지부 위탁운영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

	2003. 4. 2.
	 한국수양부모협회 살리기 위원회 발기인 대회

	2003. 4. 9.
	 수양부모협회 대전지부 위탁운영 대전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

	2003. 4. 25.
	 대구·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 및 수양부모 양성교육(대구가정위탁지원센   터 주최) 

	2003. 5. 11.
	 제 2회 아줌마 마라톤/ 시민 걷기대회 여성신문사 주최 수양부모협회 초청   걷기 대회, 수양부모 미치 위탁아동 40여명 참가(상암동월드컵경기장)

	2003. 5. 21.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식

	2003. 5. 25.
	 2003 지구촌 한마당 축제/ Seoul International Festival 참여

	2003. 5. 30.
	 한국수양부모협회(회장 박영숙) ‘4월의 어머니상 수상’

	2003. 6. 14. 
	 최수종, 채림, 채정안 등 KBS 주말드라마 ‘저 푸른 초원위에’ 팀 팬싸인회    및  자선바자회 모금 협회 전달(가정위탁관련 법률팀 지원)

	2003. 7. 10.
	 위탁부모 양성교육(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주최)

	2003. 7. 27.-8.1
	 아르헨티나 세계수양부모대회 참가

	2003. 8. 08.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

	2003. 8. 12-13.
	 여름가족캠프

	2003. 9. 26.
	 위탁부모 양성교육(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주최) 

	2003. 10. 15.
	 위탁부모양성교육, 협회 대전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주최

	2003. 10. 22.
	 CPE(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국회세미나 ‘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 

	2003. 11. 12.
	 ‘수양아동돕기 사랑의 콘서트’ (굳데이 신문·협회 공동주최)

	2003. 12. 16
	 위탁부모양성교육, 협회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주최

	2003. 12. 26.
	 ‘문화예술인과 수양가족 만남의 날’ (문화관광부 후원)

	2004. 1. 12.
	 가정위탁 YTN 홍보촬영(3개월 연속방영)

	2004. 1. 17. 
	 국정원초청 수양가족 국정원방문 견학

	2004. 2. 2-6
	 제1회 국제가정위탁교육-크리스 가디너 IFCO총재

	2004. 7. 23.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2004. 9. 16.
	  제2회 국제가정위탁교육-호주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피터 리차드슨

	2004. 10. 26.
	 제3회 국제가정위탁교육-이야기 치료사 엘리스모건

	2004. 12. 07.
	 제1회 전국가정위탁가족대회 및 위탁부모수기 공모

	2004. 12. 10.
	 가정위탁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설명회

	2005. 3. 14-18.
	 제4회 국제가정위탁교육-호주 복지부 공무원 초청

	2005. 4. 16
	 제4대  강순원 회장 취임

	2005. 8
	 가정위탁 통합전산망 개통 

	2005. 09. 12.
	 가정위탁활성화를 위한 제1회 지역순회포럼(대전)

	2005. 10. 5-7.
	 제5회 국제가정위탁교육-마크해리슨 초청 “영국의 가정위탁”

	2005. 10. 21.
	 가정위탁활성화를 위한 제2회 지역순회포럼(서울)

	2005. 11. 14.
	 제6회 국제가정위탁교육-“일본과 한국의 가정위탁”

	2005. 11. 25-26.
	 제2회 전국가정위탁 가족대회 및 가정위탁 수기 공모

	 2006. 1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 

	2006. 3. 16.
	 제7회 국제가정위탁교육-로즈마리 카비노 초청 
 “미국의 가정위탁-위탁보호자 중심”

	2006. 4. 14.
	 가정위탁활성화를 위한 제3회 지역순회포럼(경북)

	2006. 6~9월
	 가정위탁홍보 거리 캠페인

	2006. 7. 27.
	 위탁아동 사랑의 pc 300대 기증

	2006. 8. 5.
	 가정위탁활성화를 위한 제4회 지역순회포럼(대구)

	2006. 9. 15.
	 2006 아시아대회 “아동권리와 가정위탁”

	2006. 10. 13.
	 제3회 전국가정위탁가족대회

	2006. 10
	 아동복지와 가정위탁 공청회
 -가정위탁지원법률안을 중심으로

	2006. 11. 28.
	 가정위탁활성화를 위한 제5회 지역순회포럼(경기북부)

	 2007. 2. 12-16
	  제15차 IFCO(국제수양부모연맹) CONFERENCE 참가(뉴질랜드)

	2007. 2. 23
	 제 5대 박영숙 회장 취임


	2007. 4. 27.
	 가정위탁연구소 설립 준비 위원회 발족

	2007. 5.
	 제 1회 가정위탁의 날 행사 개최
 “펼쳐요 아이미래, 열어요 가정위탁”

	2007. 5. 07.
	 가정위탁연구소 창립(08년 2월 설립예정)

	2007. 5. 22.
	제1회 “아서 쇼스탁” 교수 초청 특강
 “미래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정위탁”

	2007. 6. 18.
	제2회 “호세코데이로” 교수 초청 특강
 “미래사회의 변화와 가정위탁”

	2007. 9. 17-18
	 제8차 가정위탁국제교육- 조이스 루이스 초청
  “ 미국 가정위탁의 새로운 트렌드”

	2007. 10. 19-20
	 제4회 전국가정위탁가족대회

	2007. 10. 29-30
	 제9차 가정위탁국제교육 -잭 파크 초청


	2008. 1. 25-1. 26  
	 2008년 리더십 캠프 “너와 나 우리”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2008. 4. 4.
	 가정위탁 10년사 책자발간

	2008. 4. 14.
	 2008 위탁아동 권리 교육 프로그램 (대전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2008. 4. 24.  
	 위탁부모를 위한 ‘아동 놀이지도’(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2008. 4. 21-5. 10
	 위탁아동정서지원사업 “엄마, 아빠에게서 온 사랑의 편지”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2008. 9. 5. - 8.
	 한일가정위탁포럼

	2008. 9. 19.
	 제1차 싱글맘 정책을 위한 외국전문가 초청 Workshop 사진

	2008. 10. 10.-11.
	 제 5회 전국가정위탁가족대회


 
○ 설립목적
본 법인은 자신의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건전한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단위로서 가족기능의 유지를 도우며 이 사회의 아동 복지 및 권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비젼
한국수양부모협회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원칙으로 ‘가정 내 보호’를 지향한다. IFCO의 규약에 따라 가정위탁 4주체인 위탁아동, 친부모, 위탁부모, 수행기관의 책임과 권리를 인정하고, 가정위탁법․제도 구축과 가정위탁 실천 활동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수양부모협회는 1999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부모의 질병, 이혼, 실직, 부도, 학대등으로 방임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가정위탁을 도와주는 무료가정위탁기관이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사회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가족 문화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가족해체가 급속히 확산되는 과정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은 부모로부터 방임·방치되고, 시설입소, 해외입양 등으로 아동의 권리 침해에 따라, 가정에서 수양딸 수양아들을 키우던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자는 뜻으로 1998년 4월 4일 설립되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은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양육(Foster Care)’하라는 권고에 따라 1995년부터 현재까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법인은 민간차원의 가정위탁운동을 진행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해 전국적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한 UN 산하 가정위탁 전문 NGO단체인 “국제수양부모연맹”(IFCO)에 가입, 연맹과 공동으로 2004년 1월에 크리스 가디너 국제수양부모연맹(IFCO) 총재를 초청하여 가정위탁세미나/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2006년에는 아시아 가정위탁 지역대회인 ‘아시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아시아 10개 국가에서 온 전문가들과 IFCO 회장(Keith Henderson)등이 참여하여 아시아적 토대위에서 아동 권리와 가정위탁의 가능성을 성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IFCO는 세계 80개국이 가입하고 UN아동권리협약을 제안한 단체로 50 여년전 부터 시설수용과 해외입양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서방 80여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 국내 가정위탁을 장려하고 있다. 
 
○ 대표자 현황
대표자 박영숙은 1995년부터 개인 자원봉사 차원에서 수양부모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1997년 IMF관리 체제하에 단기간에 많은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여 아동위탁사업의 조직화가 필요함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박영숙 회장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어과를 졸업, 중등교사자격증 취득, 미국 USC 교육학석사(상담심리)취득,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주한영국대사관 공보관으로 18년, 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으로 9년째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어 및 아동 양육서 등을 80여권 출판하였고,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2005~), 교육부 교육혁신위 위원(2006~), 한국자원봉사학회 위원, 한국청년봉사단운영위원(2001~), (사)21세기 여성 CEO연합 자문위원(2003~),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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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배경 및 실적
□ 배  경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정책은 아동 최우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 내 보호가 중심이 된 정책적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 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20조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기본적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친부모와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들에 대해 일반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가정위탁을 우선시 하고 있음.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고 양육될 수 있도록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변화, 다양한 위탁보호자의 확보,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등의 기본적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함.
○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아동 중심적 사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친부모, 위탁보호자, 가정위탁관련 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긴밀히 협력해 아동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적
○ 서구의 비영리 가정위탁제도를 한국 최초로 도입 및 정착 성공
○ 위탁가정(수양부모)발굴, 가정위탁사업 홍보, 교육사업 등 방송언론홍보 600여회
○ 서구의 가정위탁 관련 정책·제도 번역 소개
○ 한국의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한 Task Force팀 결성 
○ 유엔 아동권리협약 관련 N해 보고서 작성 참여
○ 한국 최초 위탁아동, 회원자녀가 외국인과 숙식하는 주말영어캠프 운영 
○ 경기, 대전, 대구, 경북지부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운영
○ 위탁가정 발굴, 가정위탁, 위탁부모교육 실적
	구분
	내용
	성과

	위탁업무
	아동위탁의뢰건수(95-03년까지)
	총 1260건 상담/ 의뢰

	 
	아동위탁 및 사후관리건(95-03년까지)
	총 511명 가정위탁

	 
	위탁 후 200여명은 1년 미만 단기위탁
	300여명은 1년이상 장기위탁

	양성교육
	정기적으로 위탁부모교육실시(보수교육포함)
	약 1,298명

	 
	IFCO 회장 방한 가정위탁교육(2004년)
	약 120여명 대상

	홍보활동
	언론매체(방송, 신문 등)홍보
	약 751회


[참조]1. 위탁아동 평균 위탁기간: 약 2년(아동 75.7%가 귀가조치)
      2.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평균연령: 아동 5.7세, 위탁부모 각 48세
      3. 위탁의뢰사유: 이혼(52%), 가저해제(33%), 미혼모(9%), 기타(6%)
 
○ 언론·방송매체 보도 현황
- 1995. 12 이후, 신문사 및 지상파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를 포함하여 750여회에 국내 언론·방송매체에 국내 유일의 가정위탁단체로 공고한 입지구축 완료 및 세계수양 연맹(I.F.C.O)에 가입한 유일한 한국단체임을 취재 및 소개한바 있다.
 
□ 협회 상황
1. 남의 아이 키우기 운동: 위탁가정 발굴, 위탁부모교육, 사후관리, 가정위탁사업홍보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영구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복지 해결책을 제시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삶” 실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통한 무의탁 위탁아동에 대한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자   연스러운 인식 전환의 풍토조성 (전문입양기관과 연대)
 
2. 가족 재결합 운동
-해체된 가족 재결합 및 붕괴된 가정 복원 운동
-만남의 날 행사 개최(연2회): 위탁아동과 친부모+수양부모와 친자녀+관련    자 참석
-위탁아동 상세 개인정보 입수 및 체계적인 관리로 양육에 편의를 제공
-위탁아동과 친부모간의 괴리감을 좁혀주어 친부모 존재 확인 및 친자녀 존    재확인(붕괴된 가정복원 운동)
-결손가정에 건전한 수양가정을 보여줌으로써 위탁아동 친부모의 삶에 대한    애착 고조, 신속한 정상회복 의지고취, 이혼·별거 가족재결합: 해체된 가족    재결합 운동
-건전한 청소년, 가정 및 사회 만들기 운동
 
3. 여성이 여성을 돕는 운동
-실직 여성가정 돕기 운동: 자활창업 지원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등-위탁아동 친부모 우선 및 회원 대상)
-데이터베이스 완변관리: 의뢰인/회원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4. 자원봉사활동 생활화 운동
-24시간 지원 가능한 자원봉사단 운용의 활성화 
 (오픈하우스 봉사, 주말영어캠프활동, 기타 협회 행사)
 
5. 지는 아이로 키우기 운동
-우애, 협동, 타협, 양보, 이해, 화해, 분석력, 창조력, 지도력,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지는 아이로 키우는 가정교육 필요
 
6. 세계수양연맹(I.F.C.O)회원으로서의 활동
-한국수양부모협회는 한국 유일의 세계수양연맹 가입 회원단체로서 2년마다   열리는 세계수양부모대회에 참석하여 교육프로그램 변화와 최근의 가정위   탁제도의 사례 등의 자료수집과 ‘가드너’회장으로부터 2007년 세계수양부    모대회 한국개최를 동의 받았다.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마련 행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홍보와 위탁아동, 위탁부모, 친부모를 위한 기금마련을   위하여 스포츠신문 굿데이와 수양부모협회는 ‘사랑의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시행하여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8. 외국의 사례연구
-가정위탁제도가 이미 활성화 되어있는 선진외국의 사례, 법, 제도 등을 연구하여 소개하고 한국에 가장 적절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9. 시계수양연맹(I.F.C.O)교육팀 방한 가정위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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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이미 심각한 국가차원의 문제로 부상했다. 각 정부 부처는 대통령 지시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방향'에 따르면, 출산율 회복을 위한 대책들은 고비용인데 반해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면적인 접근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홍보 인프라를 포함한 인구정책, 가족정책, 여성정책 등 관련 정책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추진주체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출산이 계속될 경우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추세라면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56%, 2010년대 4.21%, 2020년대 2.91%, 2030년대 1.6%, 2040년대 0.74%로 감소된다. 이에 따라 한국수양부모협회에서는 출산장려운동을 위해 1) 해외입양 시설수용 지양 1) 버려지는 아이 우리땅 우리 집에서 키우는 사업 2) 다문화인구 1백만 증가로 다문화가족 가정위탁실시 3) 미혼모들의 출산과 양육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Ⅱ. 다문화와 가정위탁
1. 다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은 아주 오랫동안 “단순의 자손”, “단일민족” 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민족 정체성은 민족단합의 구심점이 되어 민족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데에 근본 바탕이 되었다. 그간 우리 선조들의 무수한 국난극복에는 바로 단일민족이라는 끈끈한 정체성이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문화국가”로 가야만 하는 길목에 서 있다. 21세기 세계사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는 바로 전지구화(globalization)현상이다. 전지구화 시대에 국경의 의미는 퇴색했다.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무장한 사람들은 마치 몽골의 유목민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듯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유목민 현상은 비단 부자와 지식인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자신과 가족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치적 난민, 노동자, 결혼이민 여성 등이 자신의 모국을 뒤로하고 타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로 유입되었고 그 뒤를 이어 결혼이민 여성들이 물 밀 듯이 국내로 들어왔다. 결혼이민 여성의 증가에는 한국의 내적 모순도 기여했다. 즉, 농어촌 청년들과의 혼인기피 현상이 만연하여 농어촌 총각들 중 마흔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의 경우 부족한 여성 배우자들을 외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국제결혼 건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43,121건(통계청, 2006)으로 그 중 31,180건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다. 이제 농어촌의 경우 결혼하는 세 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인 셈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예측된다. 
2. 다문화가정과 싱글맘  

한국수양부모협회 역시 앞으로 10년은 다문화와 싱글맘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의 다문화 운동은 일단 그림으로 영화로 그리고 반짝 하루만에 걷기대회를 하거나 행사를 하면서 풍선을 같이 터뜨려보는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문화 운동은 다문화와 생활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다문화가족과의 삶의 체험이 중요하다. 한국수양부모협회 다문화가정을 위한 쉼터 마련: 2009년까지 16개 시도에 각 1개소 도합 16개 쉼터, 주말 영어한글캠프 시작 2pm-9pm까지, 영어교사와 한국인 자원봉사자 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11월 14일 위탁양육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으로 다문화배경아동을 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Ⅲ. 치료가정위탁제도( Therapeutic Foster Care :TFC)

1. 미국의 치료가정위탁제도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재정의 보조와 감독에 치중한다. 가정위탁 보호 서비스도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민간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가정위탁 보호는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과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법제는 그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당해 회계연도의 재정지출 기준에 따라 주정부에 가정위탁 보호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특별교부금(Special Avenue)' 형식으로 교부한다. 주정부는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재정규모를 확정하고 민간기관이나 가정과 계약구매(Purchase of service)를 하여 가정위탁 보호를 실시한다.

미국의 경우 가정위탁의 유형은 친인척 위탁과 일반가정 위탁으로 대별된다. 한국 역시 친인척 위탁과 일반가정 위탁으로 나누어져 있다. 친인척 위탁이란 아동의 방계혈족이나 친척에게 위탁을 의뢰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경우 비교적 혈연의식이 강하여 친인척 위탁이 위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친인척 위탁은 30%(CLA, 200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가정 위탁이다. 일반가정 위탁은 단기응급 가정위탁(Emergency Foster Home Care), 집단 가정위탁(Family Group Care), 치료적 가정위탁(Therapeutic Foster Home Care)으로 나뉘어 진다. 치료가정위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 한국: 치료가정위탁으로의 진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치료가정위탁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치료가정위탁은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정적 환경에 치료적인 서비스를 접목한 제도이다. 시설보호와 전통적 가정사이의 중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요보호 아동의 욕구에 맞춰 적절한 치료계획이 안전하게 수립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치료가정위탁제도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아동의 자기충족감(Self sufficient), 안전(Safety), 안정감(Stable)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 정서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는 일반적인 가정환경이 아닌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restrictive placement)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유형
1  치료가정위탁 (Therapeutic Foster Home Care): 1명의 아동을 대상
치료가정위탁은 개별화서비스계획(ISP: Individualized Service Plan)에 의해 요보호 아동과 수양부모, 위탁가정의 환경등을 세밀하게 검토, 목표설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매우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다. 비행이나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들에게 가정보호와 치료적 서비스를 함께 적용하는 제도로 단기보호와 장기보호 양자를 병행한다. 행정관청(Departent Human Resource)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치료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가정위탁은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를 의미하지 않는다. 치료셋팅안에서의 거주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위탁의 범주는 전통적 가정위탁(Traditional Foster Care), 치료적 가정위탁(Therapeutic Foster Care), Step-down 가정위탁(Step-down Foster Care)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Step-down 가정위탁은 좀더 제한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아동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뒤, 가정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더 낮은 단계로 하향(step down)하게 된다. 
2   치료그룹홈(Therapeutic Group Homes) 

치료그룹홈은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가진 소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 그룹 홈 환경을 제공한다. 사회적, 심리적 능력을 학습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룹홈은 주로 사회복지사의 감독아래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룹홈은 학교와 가까운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보호 아동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가정은 일반적으로 5-10명의 소아 및 청소년을 케어한다. 개별 심리 치료, 그룹 치료, 행동 수정등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으로 조합되어 있다.  
2) 전통적 가정위탁(Traditional) vs 치료가정위탁(Therapeutic)
1  차이점 

치료가정위탁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가정위탁과는 몇가지 다른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가정위탁 프로그램은 장기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퇴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심리적,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을 케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예를 들어 분노, 방화, 자살시도, 우울증과 같은 건강 문제, 법적 과제(집행 유예, 결석등)를 해결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다. 

반면 치료가정위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1-2명이 일반적이지만 많게는3명까지 허용한다. 또한 위탁부모 중 최소한 1명은 집에 남아 아동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차이점중의 하나는 24시간동안 항시 비상상황에 대응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상당수 아동들이 학교를 중도에 포기, 집으로부터 도망가기, 병원진료거부와 같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치료가정위탁의 경우, 아동을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가 많다. 특히 심리상담을 위한 병원진료나 학교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일반적인 가정위탁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실을 공유하거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하는 비교적 허용적인 분위기다. 반면 치료가정 위탁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무단으로 밖에 나가거나 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탁가정의 부모는 항상 아동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며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가정위탁의 경우 케이스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더 높은 교육과 훈련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의학상식이나 응급처치와 같은 과목들도 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항상 계속적인 관찰과 관심에 의해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치료가정위탁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관심, 사랑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2 효과성 비교연구
 치료 그룹홈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일반 치료가정위탁과 비교 연구했다. 첫번째 논문에서 양쪽 모두의 개입한 결과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그룹홈의 경우 일반치료가정위탁에 비해 2배의 비용이 들었다(루벤스 타인 외., 1978). 두번째 연구에서는  치료가정위탁이나 그룹홈에서 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청소년 79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임상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치료가정위탁에서 생활한 청소년이 더 안정적이고 법죄률이 낮았으며 가족이나 친척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치료가정위탁을 이용할 수 있고 위탁부모의 케어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치료그룹 홈보다는 치료적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3) 용어의 정의 (Definitions)

· 케어시스템(System of Care):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과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관점
· 개별화서비스(Individualized Service Plan): 위탁부모을 관장하는 팀은 아동의 개인적 욕구충족에 초점을 맞춘다. 

· 아동과 가족계획팀(Child Family Planning Team):  아동에 대한 효과적 개입과 치료를 위해 친부모, 위탁부모, 아동, 학교관계자, 사회복지사, 행정관청공무원, 친인척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한다. 

· 팀치료(Team Treatment): 치료가정위탁은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프로그램안에서 아동의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초기치료계획(Initial Treatment Plan(ITP): 치료계획은 입소전에 완성된다. 입소후 10일안에 관계형성에 대한 노력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 종합치료계획(Comprehensive Treatment Plan:CTP): 종합적인 아동의 입소후 30일안에 이루어진다. 앞으로의 치료계획과 더 나아가 장기적인 입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치료비(Care payment): 치료가정위탁부모에게 매일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하여 지불해야 한다. 

4) 철학 

· 모든 서비스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 모든 요보호 아동과 그 가족의 독특한 강점과 욕구에 적합한 치료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 모든 요보호 아동, 친부모, 수양부모는 치료과정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파트너로 참여시킨다. 

· 모든 요보호 아동, 친부모, 수양부모는 치료의 효과성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된다.

· 요보호 아동과 가족구성권들과의 관계는 친부모와의 가족으로 재결합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

· 문화적 차이와 욕구의 차이에 민감해야 한다.
5) 정책
· 치료가정위탁을 담당하는 기관과 정부의 지도감독하에서 사례를 관리한다.  

· 6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행정관청의 인적관리부(DHR:Department of Human Resource)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소허가를 위해 정신과 의사에 의한 DSM-Ⅳ 진단과 MAT(Multidimensional Assessment Tool)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위탁가정에는 1인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요보호 아동의 형제 자매도 함께 거주할 수 있다.

· 아동의 건강신체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비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훈육시 체벌은 금지된다.

· 위기상담을 다룬 지침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6) 인력구성 

	임상수퍼바이저 (Supervisor)
	사례관리담당자 (Case Worker)
	직원교육(Staff Training)

	· 서비스 총괄과 치료계획을 수립
· 사례관리자를 위한 교육 및 지도 감독  

· 사례관리자의 감독은 최대 6명 

·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처
· 자격: 임상자격사회복지사, 심리학이나 사회복지 전공 석사이상, 5년 이상의 학사학위소지자   
	· 실제 요보호 아동의 사례를 관리
· 수퍼바이저감독하에 치료계획 수립
· 팀멤버들을 위한 교육
· 위탁가정 부모들을 위한 정서적지지와 

상담서비스 제공 

· 2주에 한번 위탁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
· 최대 8-10 사례관리.

· 요보호 아동과의 매주 일대일 면담 실시
· 사례를 기록,지역사회 자원 연결
· 학사학위 소지자
	· 교육내용매뉴얼 구비
· 사례관리전 20시간의 교육
· 스텝을 위한 40시간의 교육



7) 치료가정위탁부모 (Therapeutic Foster Parents)

치료가정위탁에서는 위탁을 맡아주는 부모의 역할을 치료자의 일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탁가정의 부모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위탁가정을 결정하기 전에 위탁부모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치료전반에 대한 과정을 사례관리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해야 한다. 치료가정위탁 제도가 갖는 장점은 ‘시설’이 아닌 ‘가정’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시 1차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적 수퍼비젼하에서 다른 치료구성원들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위탁중에 아동과 친부모와의 접촉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야 하나. 또한 학교나 병원과 같은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관계를 원할하게 해야 한다. 위탁부모의 자격은 무엇일까? 위탁부모로서의 양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 긍정적 태도, 사고의 유연성, 유머감각, 어려운 환경에서의 인내심과 책임감 있는 인성이 필요하다.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이 한 가족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안정감이다. 최소 25세 이상의 성인으로 건강검진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모집된 위탁부모는 4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된다. 
	* 치료위탁가정 부모사례  One Parent's Story by Lynn
A TFC Parent and Soon-to-be Adoptive parent of Family Pride TFC in Las Cruces, NM
저는 치료가정위탁에 참여하고 있는 수양 부모입니다. 그전에 한동안 전통적 가정위탁 프로그램에 참여 했었습니다. 그때 키우던 아이가 좀 특별한 아이였는데, 그 이후 고심끝에 치료가정위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적은 아이를 좀더 이해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죠. 또한 치료가정위탁과 현재의 전통적인 가정위탁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하던 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사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소아/ 청소년 
일반적인 가정위탁은 키우는 아동의 연령이 다양한 편입니다. 많은 아동들이 친부모를 알고 있었지만 어떤 아동들은 입양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아이들의 태생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는 영아를 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 고등생의 연령의 학령기에 속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매칭(Matching)  
매칭은 한가족에 한아이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료가정위탁에 있어서 매칭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이가 한번 한 가정에 배치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쉽게 이곳 저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동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해서 나중에 다시 친부모, 친척, 그룹홈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 우리는 처음에 아동이 저희 가정으로 들어오기전에 아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연령, 성별, 진단명등)이 적힌 의뢰서는 받게 됩니다.  

- 우리가 아동을 맡기로 결정할 때 담당 사회복지사는 언제가 가장 좋은지를 적절히 판단하여 배치를 하게 됩니다.

- 우리가 아동을 맡기에 적당한지 아닌지를 보기 위한 시간으로 대략 2시간, 24시간, 72시간으로 나뉘어 관찰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 아동은 우리집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no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에 따르는 사전동의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부분입니다. 그러한 동의없이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Key Point: 위탁가정부모들의 제안 
- 위탁가정의 부모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온 슬픔을 어떻게 다루는지와 집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아이들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 연령별로 다른 각각의 그룹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다루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것들을 가지는데 힘쓰고 부정적인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 위탁가정의 부모가 가능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보다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탁가정의 부모들을 위해 특별히 더 알아야 하는 내용의 주제(예: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를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 교육훈련에 있어서 정해진 틀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책, 비디오, 온라인 교육등 보다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다른 기관에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관리자가 많은 경험이 있을 경우 직접 가정방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진 위탁가족들은 새롭게 시작하려는 가족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⑨ 프로그램 평가 

평가는 자기이해(Self-knowledge), 자기증진(self-improvement),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서비스 전달기록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부합여부

	개인치료평가
	요보호 아동의 장.단기적인 치료계획이 잘 수행되는지를 평가

	사후평가
	6개월 정도의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아동의 변화를 추후 관찰 

	수행평가
	가정위탁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과 위탁부모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 

	질적 평가(QA)
	-매년 TCA QA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 -사례연구(case study)

-관찰을 위해 치료세팅을 직접 방문

	만족도 조사
	요보호 아동, 위탁부모, 가족,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⑩ 기대효과
○ 정서행동 이상이 있는 요보호아동에게 자기충족감(Self-sufficient), 안전(Safety) 및 안정감(Stable)을 고취시켜 아동의 잠재적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치료보호 가정위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아 위탁아동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안정에 기여한다.
○ 위탁보호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과 치료가정위탁의 긍정적 동기를 유발하고, 위탁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성공적인 위탁 기여한다.
○ 아동의 진단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치료의 접근가능성이 높이는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고령화사회를 맞이한 한국사회는 출산장려운동과 함께 다문화 및 싱글맘을 위한 정책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국수양부모협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문적 사례관리의 개념으로의 치료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서행동 장애가 있는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치료가정위탁제도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아동의 자기충족감(Self-sufficient), 안전(Safety), 안정감(Stable)을 고취시킴으로 아동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요보호 아동과 관련한 여러체계(요보호아동, 위탁부모, 위탁기관, 행정관청)들과의 효과적인 관계형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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